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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계와 머리 맞댄다

- 기후부,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식 개최

-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전방위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기후부가 작년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부는 △비용 절감, △보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원칙에 기반한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육상풍력과 더불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83.2GW가 설치되었고 

’34년까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441GW에 달하는 물량의 설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25,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GWEC), 

  반면,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

하고 높은 개발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급 물량은 

0.36GW로, 전체 허가 물량 34.3GW 대비 보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보급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학계 

등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비용 절감, 인프

라·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이어지는 회의

에서는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에너지

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세계적 수

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

어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

다.”라고 밝혔다.

 

붙임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식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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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식

□ 회의개요

 ㅇ 일  시 : ’26. 2. 26(목) 13:30 ∼ 15:3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의 (중구 세종대로 39)

 ㅇ 참석자 : 기후부(2차관), 관계기관, 학계·업계 관계자, 기타 전문가 등

□ 주요내용

 ㅇ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계획

 ㅇ 해상풍력 보급 대책 추진 현황 보고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10 ▹개회, 인사말씀 기후부 2차관

13:40~14:00 ′20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민간간사

14:00~14:20 ′20 ▹해상풍력 보급 대책 추진 현황 보고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14:20~14:50 ‘30 ▹자유토론 참석자

14:50~15:00 ′10 ▹기념촬영 및 폐회


